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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성탄절 양말

차켈 워들레이 허버트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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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켈은 오빠가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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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아빠도 “이 쪽지는 양말에 넣어서 내년 성탄절 

전야에 읽어 볼 거란다.” 하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작년에 한 약속을 읽어 보는 게 좋겠지?”

아빠는 양말을 들어 작년에 넣은 쪽지들을 꺼내셨어요. 

아빠가 쪽지를 나누어 주셨고, 차켈은 조용히 자기가 적은 

것을 읽어 보았어요. “저는 집안일을 더 많이 도울게요.” 

차켈은 이번 한 해 동안 이 약속을 제법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뭘 써야 할지 알 거 같아요!” 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켈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내년에는 좀 더 예수님을 닮아 가기 위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차켈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때 차켈은 브래든 오빠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는 것을 

보았어요.

차켈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뭐라고 적는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정말로 그걸 할 리는 없을 게 분명했어요.

브래든 오빠는 차켈을 많이 놀렸고, 둘은 올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차켈은 오빠를 사랑했지만 오빠는 왠지 

예수님을 닮아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왜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구는 거지?’ 차켈이 

생각했어요.

차켈은 오빠가 쪽지를 접어 흰색 성탄절 양말 안에 넣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차 켈은 언니의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차켈은 성탄절 전야에 가족과 벽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그림 그리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성탄절 전야는 차켈이 일 년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어요. 

간식과 웃음이 있는 이 시기가 되면 차켈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랄 정도였어요!

“자, 얘들아. 이제 하얀 성탄절 양말을 준비할 시간이란다!”

차켈은 활짝 웃었어요. 성탄절 전야는 차켈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고, 이 활동도 차켈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중 

하나였어요.

차켈이 사는 지역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벽난로 옆에 

큼지막하고 멋진 성탄절 양말을 걸어 두어요.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 보면 양말 안에는 간식이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 

성탄절 양말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차켈네 가족은 양말에 

예수님을 위한 선물을 넣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금빛 장식이 달린 아름다운 흰색 성탄절 양말을 

꺼내셨어요. 그런 다음, 가족들에게 작은 쪽지와 연필을 나눠 

주셨어요. “내년에 예수님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을 한 가지씩 

적어 보는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브래든은 차켈이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몰래 보면 안 돼.”

차켈은 눈길을 다시 자기 쪽지로 돌린 후 이렇게 썼어요. 

“올해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할게요.” 차켈은 

쪽지를 양말 안에 넣었어요.

곧 잠잘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차켈은 여전히 브래든 

오빠가 뭐라고 썼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한 약속을 몰래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 차켈은 몰래 흰색 

성탄절 양말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브래든 오빠가 쓴 

쪽지를 찾아서 열어 보았어요.

“올해는 차켈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차켈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걸 정말 브래든 오빠가 

썼다고요? 차켈은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차켈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양말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고, 조금 더 그분을 닮아 갈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엄마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브래든과 차켈이 정말로 서로 더 잘 지내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튿날 아침,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차켈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브래든이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차켈은 오빠를 꼭 안아 주었어요.

브래든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왜 이래?”

“그냥 안아 주고 싶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브래든도 활짝 웃으며 차켈을 안아 주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